
세계 활성탄기업 발빠른 행보
증발가솔린 규제 강화로 수요 폭증 … 캐니스터 개발 주력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의 증발가솔린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캐니스터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수요량

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활성탄메이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95 model year부터 실시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신규제는 매우 염격한 내용이며 국내 자동

차 메이커 각사는 기준에 대응한 캐니스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따른 활성탄의 수요증가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규제대응을 위해 자동차메이커는 활성탄 성능 향

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9 2년 1월부터신차의 캐니스터장착이 의무화됐다.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라인 변경을 고려하여 1년간 리드타임이 설정됐기 때문에 9 3년1월부터 캐니스

터 장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활성탄의 수요량은 연간 5 0 0 0톤 규모로 추정되며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노리트사와 미국 웨스트베이코사 등이 수요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럽으로 연간 약 1 2 0만대가 수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전체의

40% 정도가 캐니스터 장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활성탄의 2 0 0톤 규모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증발가솔린 규제가 늦어지고 있던 유럽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model year부터 규제를 엄격하

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제에 대응한 캐니스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어려워 이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규제와 이번 규제의 차이는 현행 증발가솔린 테스트법( S H E D )의 강화및 추가가 실시되

는데다 배기가스 규제도 강화된다는 점이다.

신S H E 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방법보다 활성탄 사용량은 1 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증발가솔린에 흡착량을 늘리면 탈착 후의 가솔린에 미묘한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배기가스

량이 증가하게 돼, 이번에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활성탄을 1 0배로 늘리는 것은 캐니스터가 너무 커져 현실적이지 못하며 종래방법으로 증발가솔린

규제에 대응하면 반대로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이중고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자동차메이커 각사는 현재 증발가솔린 자체를 줄이도록 캐니스터의 구조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탱크가 단열성을 갖도록 시험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유효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스페이스 제약상으로도 활성탄 사용량은 2배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 ~ 4배가 될 가능

성도 있다. 

신규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95 model year부터 10%, 30%, 50%, 100%로 매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

대되며 전체 미국으로는 1년 늦게 20%, 40%, 90%, 100%가된다. 

연간 1 8 0만대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대미 활성탄수요가 7 0 0톤 정도이며 향후 수요가 대폭 증

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메이커가 활성탄 고성능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활성탄메이커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노리트사, 웨스트베이코사 등 해외 활성탄메이커도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판매에 주력

하고 있다. 한계에 와있는 캘리포니아주 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캐니스터 개발에 고성능

활성탄이 효과가 있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도 응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외 활성탄메이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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